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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의 에너지 효율 높이고, 수중방사소음 낮추는 기술·정책 도입해야   
, 

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의 에너지 효율과 수중방사소음의 관계에 대한 워크숍 개최

IMO는 2023년 9월 18~19일, 선박의 에너지 효율과 수중방사소음(URN, Underwater Radiated 

Noise)의 관계에 관한 워크숍을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 a), b) 

- 2023년 1월 개최된 제9차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(SDC, Sub-Committee on Ship Design 

and Equipment)에서는 「해양생물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선박 수중방사소음 개정지침」c)을 제안

- 지침에서는 회원국들이 선박 수중방사소음 저감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선박·설비 설계사, 조선사, 선주, 

항해사, 선급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촉구  

- 2023년 7월 진행된 IMO MEPC(해양환경보호위원회) 제80차 회의에서 위의 개정지침을  승인하였는

데 지침 부속서는 에너지효율과 수중방사소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,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련 

논의 확대

- 온실가스(GHG)와 수중방사소음에 대한 기술, 규제,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과 실무경험이 있는 업계 관

계자들이 참여하여, 온실가스와 수중소음 저감 현황, 동시 저감을 위한 설계 및 기술의 변경과 개선, 운

영상의 조치, 그리고 정보 구축에 대해 논의함

<그림1> 선박의 에너지 효율과 수중방사소음의 관계에 대한 워크숍 홍보사진

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및 수중방사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  

선박의 수중방사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 필요c)

- 선박에 의한 소음은 해양포유류가 사용하는 소리와 겹쳐서 의사소통, 먹이찾기 등을 어렵게 만들고, 어

자료: IMO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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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, 무척추동물 등 다양한 해양생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

- 해양생물에 대한 수중방사소음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선원, 설계사, 조선사, 선주, 항

해사, 해사당국, 설비업체, 선급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국제적 협력과 활동이 필요  

- 수중방사소음을 줄이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에는 선박설계단계, 저감활동이 없을 때 예상되는 소음수준

측정, 목표치 설정, 저감활동 수행, 기술·운영상 조치에 대한 관찰 및 평가 활동이 포함되어야함  

<그림2> 선박수중소음의 영향

자료: CLEAN ARCTIC ALLIANCE 

선박의 수중방사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은 설계, 건조, 개조, 운영 등 다양한 단계에서 이루어짐c)

- 수중방사소음은 주로 프로펠러, 선체 형태, 기계장치, 후류(wake flow), 운항·유지 측면과 관련됨

- 전형적인 항행속력에서 대부분의 수중방사소음은 프로펠러의 고속회전에 의한 급격한 압력저하로 버블

이 발생하는 공동현상(cavitation)에 의해 발생하며, 특히 프로펠러 공동현상을 일으키는 속력 이하에서

는 기계장치나 운항방식도 소음과 관련됨

- 저감조치는 선박의 설계, 건조, 개조, 운영 등의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<표1>에서 현존선과 신선

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저감조치들을 확인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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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중방사소음을 줄이기 위해 조치는 설계와 건조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, 현존선의 경

우 일부 경우 프로펠러를 개조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설계를 적용하는 방식은 비실용적일 수 있음 

- 선체와 프로펠러는 공동현상의 발생을 줄이도록 설계되어야 하며, 추진력을 높이는 풍력 보조나 공기주

입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

<그림3> 선박 풍력 추진 보조기술 

출처: https://www.cargo-partner.com/trendletter/issue-10/sails-and-kites-support-cargo-ships 

<표1> 수중방사소음 저감조치

자료: MEPC.1/Circ.906 Annex, page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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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항방식 및 유지 조치들은 설계나 기술적인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유용한 소음저감 방법이며 특히 

해양생명 보호가 요구되는 특정 지역을 지날 때에는 모든 선박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임

- 오손생물을 제거하고 코팅 등을 통해 배의 표면을 매끄럽게 유지하는 조치를 통해 선박의 저항을 줄이

고 에너지효율성을 높여서 소음을 줄일 수 있음

선박의 수중방사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은 IMO의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저감과 관련된 규제보다 

우선될 수 없음 c), d) 

- 수중방사소음 관리계획에 따라 수중소음의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관련된 규제의무를 준수할 때에는 에너

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및 수중방사소음 저감의 관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 

- 예를 들면, 선박의 운항저항을 줄이는 설계를 통해 에너지효율성이 높아지면 일정량의 화물을 일정한 거

리동안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연료의 양이 줄어들어서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어들고, 필요한 동력을 얻기 

위해 회전해야하는 프로펠러 속력도 줄어들어서 수중방사소음도 감소할 수 있음 

- EEDI(에너지효율설계지수), EEXI(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), CII(탄소집약도지표)와 같은 에너지효율 규제

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들은 수중방사소음 성과를 개선시키고 기후정책과도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

할 수 있음

- 그렇지만 수중방사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에너지효율성을 동시에 높이지 않을 때에는 에너지

효율과 온실가스배출 규제 준수가 우선되어야 함

- 수중방사소음 저감조치는 온실가스저감, 에너지효율향상 그리고 조향성과 같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

는 IMO 규정들보다 중시될 수 없음

선박의 수중방사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 및 운항 개선 필요 e), f)  

- 선박 설계사, 조선사, 선주, 항해사는 EEDI, EEXI, CII 지수를 낮추기 위한 선박설계로 인해서 수중방

사소음을 증가시킬 위험은 없는지 조사·관찰 필요

- 프로펠러의 고속회전에 의한 공동현상은 수중방사소음을 발생시키는데 선체와 프로펠러의 통합적 설계

를 통해 균일한 후류를 만들어냄으로써 프로펠러 공동현상을 줄일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에너지효율 증

가와 소음 감소 동시 달성 가능 

- 선박에 설치되거나 적용될 추진력과 프로펠러 추력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적절한 안전상의 

주의가 지켜진다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,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수중소음도 줄이는 효

과적인 수단임

- 예를 들면, 풍력보조, 최적 선체설계, 파울링(fouling) 방지와 선체저항 감소를 위한 정기적 유지보수 및 

선체청소는 모두 온실가스와 수중소음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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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중방사소음 계산식은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포함하도록 최적화 방

법을 통해 구성되어야 함

 보다 조용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친환경 선박 제조 및 운영 필요   

에너지효율 향상, 온실가스배출 감소, 수중방사소음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선박 운항 방법을 조

정하고 새로운 선박에는 친환경기술 도입 필요 

- 새로운 선박의 설계에는 수중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디자인과 기술을 적용하고, 기존의 선박에는 소음

저감기술이 적용된 장치를 장착

- 단기간 내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조치는 프로펠러 공동현상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선박의 운항속도

를 줄이는 것이며, 이를 통해 보다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선박 이용이 가능함

- 풍력 추진과 풍력보조 추진 방식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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